
2020 서대문구 동물정책 토론회 회의록

○ 일시 : 2020. 1. 8.(수) 19:30~21:40

○ 장소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차승연 의원, 이동화 의원,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 길고양이동행본부, 관

악구 길고양이보호협회, 홍은1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서대문협치회의 관계

자, 서대문구청 관련부서 직원, 동물정책에 관심있는 서대문구 및 서울지역 관심

있는 주민 등 80여명

○ 진행순서    [진행 : 차승연 의원]

  1. 개회사 및 내빈소개 

  2. 발제 및 토론

   ‣ 발제. 조은영 서대문구 길고양이동행본부 대표 / 서대문구 유기동물정책 진단

   ‣ 발제. 서유진 관악구 길고양이보호협회 회장 / 관악구 길고양이 동물정책 소개

   ‣ 토론. 모의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 인식개선을 통한 동물과의 동행

   ‣ 토론. 이기철 서대문구 수의사회 부대표 / 서대문구 길고양이 TNR현황

  3. 질의응답

○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문) 홍은동 재개발구역에 곧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데 철거지역 내 남은 길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관악구 사례가 궁금하다.

답변) 재개발구역의 고양이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얘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관악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차를 실행해 본 경험은 없다. 강동구 

“둔촌냥이”에서 몇 년 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주시킨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

길 바란다.

질문) TNR과정에서 고양이들이 학대받는 경우도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회피하는 

동물병원도 있을텐데, 관악구는 5개의 TNR지정병원을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선정하

였는지 궁금하다. 

답변) 길고양이보호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지정병원의 원장이다. 처음에는 소극적

으로 활동하시다가 TNR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관악구 수의사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수의사를 설득하면서 2017년부터 5개의 병원이 입찰에 참여

하게 되었다. 



의견제시)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현재 법제도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고 어렵다.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학대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견수렴) 서대문구청에도 동물정책을 전담할 팀을 만들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토

론회 참석자들에게 명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물권리팀, 반려동물팀, 동물보

호팀, 동물복지팀 중 「동물복지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차승연 의원의 정리발언 ) 서대문구에서 동물정책관련 토론회 자체가 처음임에도 불

구하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첫 발을 딛는다고 

생각해 주셨음 한다. 많은 숙제를 안고 가는 만큼 차근히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 

특히 오늘을 시작으로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강의나 현장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과 타자치구 사례 등

을 종합해서 우리구 담당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해 보겠다. 이를 통해 서대

문구 동물정책에 대해 전담팀 구성, 인력 등은 물론 정책이나 제도개선 전반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

※ 토론자 발표내용은 첨부된 자료 참조

○ 행사사진


